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것은 “공감각”과 “어떤원리”입니다.

즉, 이 다음 문단에서는 공간감과 그것을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서술해 

나갈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 글의 전체에서 다뤄지는 

주요 화제에 대한 언급을 하므로, 이 화제에 대한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귀” 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네요. 사람의 귀란 ~~~ 이다. 라고 

특징지어져 있습니다. 글에서 어떤 단어에대한 설명 혹은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언급되어 있으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설명들이 문제에서 묻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러한 정보는 다음 내용을 독해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것은 귀는 위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감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원의 위치라는것이 공간감을 느끼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므로, 귀를 통해서 음원의 위치를 알아야만 공간감을 느낄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정보를 감지하지는 못한다고 했으니, 간접적인 

정보라도 감지를 해야만, 음원에 대한 위치를 알것이고 공간감을 느낄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수가 있습니다. 

즉, 직접적으론 알수 없으니, 단서를 이용해서 라도 음원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나올 내용이란 단서들에 대해서 나올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란, 귀와 머리의 상호작용에 의한 단서 라고 했으니, 다음에 나올 

단서들에 대한것은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것들이라걸 알수가 있습니다.



수평, 수직방향과 음원까지의 거리 란것은 앞에 나온 단서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리, 방향은 앞에서 언급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알수가 

있겠죠. 또한 간접적으로 단서를통해서 위치를 알수 있다고 했으니 정확도가 

사람마다 다른것도 완전히 다른내용이 언급된것은 아닙니다.

 이문장까지는 음원의 위치를 알수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다음내용은 단서들, 즉, 수평 수직방향과 음원까지의 거리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음원까지의 거리 를 추정(간접적으로 알수 있으니 추정입니다.)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는 익숙한소리의 크기와 거리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생소한)음원에대한 거리도 추정할수있다는 내용으로 추론 가능하며 이는 문제 

22번에서 구체화 되어 묻습니다.

이처럼, 문장이 나오고 이 문장이 직접적인 내용을 던져 주지 않는다면 이문장에서 

한차례 추론한 내용이 종종 문제시 되어서 나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2011 수능 경제 지문을 읽어보고 거기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 동시에 

전체 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문단을 제대로 독해 했다면 

다음부터 나오는 문단들을 독해하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즉, 이 문단의 끝에서 거리에 대한 설명이 언급 되었으니, 다음문단부터는 

수평,수직 방향에 대한 언급이 될것임을 알수 있죠. 

(굳이 다음문단에 써도될 거리에대한 언급을 이 문단에서 끝을 냈으니 

다음문단부터는 방향에 대한언급이 될것입니다.)



이렇듯이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때, 가능하면 머릿속으로 이미지화를 

한번 시켜 보는것도 좋습니다. 특히나 실생활관련과 같이 상상하기 쉬운것들은 

머리와 음원까지의 거리관계 처럼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이해하기가 좀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음원의 방향에 대하여 알려줄것이란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단서들, 즉 도착순서와 시간차이는 수평방향을 알려주는 단서들 이란것을 

명시 해놓았네요. 여기서, 앞문장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때, 치우친정도가 클수록 

시간차이가 크다고 했으니, 시간차이가 크단 말은 치우친정도가 클수 있다고 추론 

가능하며, 결론적으로 시간차이가 크면, 치우친정도가 클것이고, 수평방향이 어떤 

것인지 좀더 확실이 알수도 있을것이다. 라는 확장된 생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다음내용에서는 수직방향이 나올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그늘에 대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특정 개념 단어에 대한 

설명, 정의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내용의 이해에 대한 열쇠를 제공해 주죠. 

 그리고 소리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있게 해주는게 

소리그늘이라고 했으니 이는 아마도, 수평방향에대한 단서가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언급한, 다음문장은 수직방향에 대해서 언급할것 같다란 

것이 틀렸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문단인 다음문단에서는 수직방향에 

대한 단서가 주요 화제가 될것입을 확신할수 있습니다.

다음글에 대한예상은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추론이 

틀렸다 하더라도, 다 다음글에선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알수 있고, 잘못 예상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잡을 경우 그글에대한 이해하 좀더 잘될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합니다.

소리그늘이 고주파의 음에서 활용된다는 것과, 고주파는 1000Hz이상인 

고음이라는것이 나왔습니다. 즉, 고주파이면 음이 높다는 것이죠. 물리를 하는 

학생에겐 상식일수 있지만, 문과생의 경우에는 상식이 아닐수 있으니, 이런것 또한 

집고 넘어가 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평방향에 대한것이 계속해서 나왔으니, 다음 문단에는 수직방향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추론이지만, 예상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읽어야 되요.

???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잘이해 안 간다면 스킵하세요. 소리들이 반사되서 

간섭하는 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단, 이게 수직방향을 

알수 있는 단서를 알수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문장에서, 수평방향을 알수있는것은 세가지가 있고, 수직방향을 알수있는 것은 

한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잡고 넘어가야합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간섭에 의해서 어떻게 방향을 알수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독해가 됬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합니다.

공간감 - 소리의 위치 : 귀와 머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알수 있음

 거리의 단서 : ~~~ 

 수평방향의 단서 ~~~

 수직방향의 단서 ~~~

이런식으로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지문에 나온 모든 것을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뼈대, 줄기정돈 확실히 

이해해야 문제에 나온것을 빠르게 찾아나갈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입니다만, 일치문제는 스킵하고 어려웠던 두 개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먼저, 1번 선지입니다.

두귀에 도달하는 순서와 시간차이를 감지했다면, 생소한 소리라도 음원까지의 

거리를 알수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두 개로 나눠야 합니다.

두귀에 도달하는 순서와 시간차이를 감지했다면, 수평방향의 소리에 대한 단서를 

알수가 있죠 

또한, 생소한 소리라도 음워까지의 거리를 알수있다. 라는것은 맞는 말입니다.

익숙한 소리를 통해서 알수 있다고 앞에 지문분석할 때 추론했습니다.

다만, 이두가지가 잘못된 인과관계로 묶인게 틀린것이지 각각의 내용은 틀린것은 

아닙니다.

다음  4번 선지입니다.

귓바퀴의 굴곡을 없에도록하는 보형물을 붙이면 수직방향을 지각할 수가 없죠.

사실 이것도 약간의 확대해석이긴 합니다. 문제에서 나온것은 단서들에 대한 언급, 

즉, 간접적으로 알수있는 단서들입니다. 수직방향을 알수있는것이 더있을수 있고 

수평방향을 알수 있는 것이 더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글전체에서 다루는 수평방향에 대한 지각은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중에 하나만 없엔다고 해서 지각할수 없다 라는것은 명백히 틀린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린것입니다.

이 문제의 특징은 오답선지는 난해한게 있지만 정답인 5번선지는 쉽습니다.

이문제가 평가원모의고사와 수능의 차이점을 가장잘 나타내주는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해요. 수능에서 정답은 쉽게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답은 

난해한게 있어서 고민하는거죠

시간이 없고 다른 선지들이 왜 틀린지 잘 모르겠으면, 가장 맞을 거 같은것을 



고르세요.  그래야 다른 문제풀시간이 남고, 혹시나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보면 됩니다.

이문제는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야 합니다.

보기에서 나온것중에 가장 중요한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즉, 각각의 것들이 지문에 나온 하나의 원리에 대응된다는 것이죠.

쉬운것은 스킵합니다. ^^

2번 선지입니다. 머리위에서 나는 소리니깐 수직방향의 단서를 알아야 하죠 

3번 선지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왜 정답인지가 잘못 생각한 아이들이 있더라구요. 

발바로 아래에서 나는 소리니깐 수직방향에 대한 단서를 알아야합니다. 하지만 

선지에 나온 내용은 수평방향의 단서에 대한 설명이죠.



4번 선지의 경우가 좀 복잡합니다. 우선 저음의 북소리니깐, 고주파의 수평방향에 

대해서가 아닌 3번째 단락에서 나온, 도착순서와 시간차이에 의해서 단서를 알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주파수 (저음의 소리)가 오른쪽귀에 먼저(도착순서와 시간차이를 

알수있게) 들렸을 것이니깐 맞는 것입니다.


